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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. 용접, 사상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중심성 장액성망막박리

성별 남 나이 43세 직종 용접/사상공 업무관련성 낮음

1. 개요: 근로자 박○○는 1989년에 자동차제조 사업장 단조부에 입사하여 약 6년 간 근

무하였고, 1995년 4월부터는 용접, 그라인더 작업 등을 했는데, 2005년 3월 황반 및 후극

부의 변성과 장액성 망막박리로 진단받았다.

2. 작업환경: 박○○에 의하면 품질관리부에서 제품에 대한 지적된 문제점들을 수정하기

위해 그라인더로 갈고, 드릴 작업을 주로 하는 것이었는데,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라인더

나 드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동료가 빼어 주는 경우

가 흔했다고 하였다. 또 간헐적이기는 하나 용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. 시동

공정에서 각종 오일이 주입되어 오지 않은 경우 부동액, 브레이크 오일 등을 오일 건으

로 주입해야 하는데, 이 작업을 위해서는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수동으로 주입을 하며,

엔진이 과열되는 순간 각종 오일이 분사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얼굴과 눈에 부동액이나

오일이 자주 튀었고 그때 마다 눈이 매우 따갑고 쓰라렸다고 한다. 근로자가 근무했던 버

스 차체 용접 작업에 대한 2004년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용접흄 0.85 -1.44 mg/m3이었고,

카운티 의장 작업에서는 소음 85.2 dBA와 혼합유기용제 노출수준이 0.185로 노출기준

초과 물질은 없었다.

3. 의학적 소견: 박○○는 J공장으로 이전할 때부터 눈이 까칠하거나 침침한 증상이 약

간 있었지만 심하지는 않았는데, 2004년 10월 눈이 침침해 지는 증상을 특히 심하게 느꼈

고, 작업 중 헛손질을 하는 등 불편한 증상이 심해져서 여러 안과를 방문하였다. 2004년

12월 30일에는 작업 중 부상으로 경추부 염좌와 좌측주관절 외상과염이 발생되어 업무상

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요양을 시작하여 휴직 하던 중, 눈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방문한

안과의원에서 2005년 3월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, 장액성 망막박리로 진단되었다.

4. 결론: 이상의 근로자 박○○는

① 특진 결과 중심성 장액성망막박리로 진단되었는데,

② 이 근로자가 취급한 부동액과 브레이크 액의 성분에서 중심성 장액성망막박리를 유발

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찾지 못하였고,

③ 작업 중 노출 되었을 수 있는 용접 광선 역시 중심성 장액성 망막박리의 원인으로 알

려진 바 없으며,

④ 작업 스트레스가 이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

이 근로자의 질환은 작업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.


